
6.18(월)

21:00 스웨덴
VS

대한민국

6.24(일)

00:00 대한민국
VS

멕시코

6.27(수)

23:00 대한민국
VS

독일

축구팬들의잠못드는밤이시작된다.

4년을기다린 축구전쟁 2018 국제축

구연맹(FIFA)러시아월드컵이 14일개

막해 32일간의대장정에돌입한다.

러시아월드컵은15일자정러시아모스

크바루즈니키스타디움에서열리는개최

국러시아와사우디아라비아의A조개막

전을시작으로화려한막을올린다.

◇32개국이벌이는축구전쟁. 독일브

라질프랑스에쏠리는시선

치열한경쟁을거쳐본선티켓을차지한

32개국은네팀씩8개조로나눠조별리그

를갖는다.각조 1 2위가 16강에올라결

승을향한한판승부를벌이게된다.

축구 전쟁의 결말은 7월 15일 자정에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월드컵의 시작을

알리는개막전무대에서마지막결승전도

치러진다.

지난 2014년브라질월드컵에서우승컵

을들어올렸던 전차군단 독일이대회 2

연패를노리고있다.

독일은월드컵유럽예선에서 43골을터

트린막강화력과 4실점으로골대를틀어

막은철벽수비로 10전전승을이뤘었다.

FIFA랭킹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는 독

일은누구나인정하는막강우승후보다.

5번째월드컵정상을밟으며최다우승

국타이틀을가지고있는 삼바군단 브라

질도세계가주목하는팀이다.

브라질은독일과의설욕전을꿈꾸고있

다. 4년전안방에서열렸던월드컵준결승

에서 1-7참패를당하면서 6번째우승도

전을미뤄야했다.

또이번월드컵에서독일이우승하게되

면 브라질은 최다 우승 부문 타이 기록도

내주게된다.

유럽예선A조 1위로본선무대에오른

프랑스는 아트사커의부활을꿈꾸고있

다.폴포그바(맨체스터유나이티드)와앙

투안그리즈만(아틀레티코마드리드), 킬

리안음바페(파리생제르맹)등이새로운

황금세대를이끌 별들이다.

2010년남아공월드컵챔피언인스페인

도빠른패스와과감한역습을앞세워 8년

만의정상탈환을노리고있다.

결승전만큼이나 축구팬들이 기다리고

있는경기는스페인과포르투칼이맞붙는

B조 1차전(16일오전 3시소치피시트스

타디움)으로,조별리그최고의빅매치다.

◇통쾌한반란을꿈꾸는 신태용호

우여곡절끝에9회연속월드컵본선진

출에 성공한 한국은 예선 첫 경기를 분위

기대반전의무대로삼고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1954년 스위스 대회를 시작으로 통산 열

번째본선무대를준비하고있다. 2010년

남아공대회에서 16강에진출하면서원정

최고성적을냈던한국은러시아에서다시

한번 16강에도전하다.

하지만 16강으로가는길이험난하다.

F조에속한한국은 우승후보 독일, 북

중미의 강호 멕시코, 북유럽의 복병 스

웨덴과의전쟁에서생존해야한다.

한국은 18일오후9시스웨덴과예선첫

경기를가진뒤 24일자정멕시코와 2차전

을 치른다. 그리고 독일과의 마지막 경기

는 27일오후 11시에시작된다.

신 감독은 스웨덴전을 반란의 무대로

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스웨덴이 만만

한상대는아니다.

스웨덴은 FIFA 랭킹 24위로 한국

(FIFA 랭킹 57위)보다 33계단이 높다.

역대A매치상대전적에서도한국이 2무

2패로뒤져있다.

북유럽 특유의 높이와 파워가 강점이지

만스피드에서약점을보이는만큼뒷공간

을공략하면서첫판에승부를걸어야한다.

2차전에서 만나는 멕시코도 힘겨운 상

대다.

FIFA랭킹15위로북중미국가중가장

높은자리를지키고있고역대A매치상대

전적에서도 6승 2무 4패로한국을압도한

다.또앞선여섯번의월드컵본선에서모

두 16강에진출한저력도있다.

◇19세 막내부터 45세 최고참까지, 꿈

의무대에서다

이번월드컵에는 32개국 736명의선수

가참가한다.

최연소는호주의공격수대니얼아르자

니(19 멜버른시티FC)로이란계호주인인

그는 1999년 1월 4일생이다. 한국대표팀

의 막내는 1998년 1월 6일생인 이승우

(20 베로나). 32개국의 1998년동갑내기

는모두9명이다.

이번대회에출사표를던진최고령은이

집트의골키퍼에삼엘하다리(45 알타운

FC)로1973년1월15일에태어났다.대회

최연소인아르자니보다무려 26살이많다.

골키퍼를제외한포지션중에서는멕시

코수비수라파엘마르케스(39 CF아틀라

스)가최고령선수에이름을올렸다.그는

1979년 2월13일생이다.

팀전체평균나이로는파나마가 29.6세

로 최고령, 나이지리아는 25.9세로 가장

젊다. 한국평균나이는 27.8세로 14번째

로젊은팀으로꼽힌다.이는브라질월드

컵당시25.9세보다2살가까이늘었다.한

국대표팀의최고령은막내이승우보다12

살이많은 1986년생이용(전북)이다.

경험많은선수들이대거발탁되면서한

국대표팀의평균나이는늘었지만이번이

첫월드컵인선수들이많다. 23명의태극

전사중기성용(29 스완지시티)만유일하

게세번째월드컵을기다리고있다.

한편이번대회최장신은 201㎝인크로

아티아골키퍼로브레칼리니치(28 KAA

헨트)다. 최단신은 나란히 165㎝인 파나

마 미드필더 알베르토 킨테로(31 리마),

사우디아라비아 미드필더 야히아 알세흐

리(28 CD레가네스),스위스미드필더세

르단샤키리(27 스토크시티)다.

한국 최장신 선수는 196㎝인 김신욱

(30 전북), 최단신 선수는 170㎝인 이승

우와고요한(30 FC서울)이다.

/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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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못드는밤시작된다

우승후보 독일2연패냐브라질6번째냐

조별리그빅매치 스페인-포르투칼B조 1차전

신태용호 첫상대스웨덴잡고원정16강가자


